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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을 탐색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창업가 1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핵심 경영자

원을 크게 기술 역량, 조직관리 역량, 네트워크 역량, 시장개척 역량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결과,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을 18가지 세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

다. 특히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잘 다루지 않던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기술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기술개발 자신감’과 

‘R&D 수행방식’, 조직관리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조직문화’, 네트워크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정신적 지원’, 시장개척 역

량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명성자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의 역

할을 다룬 질적 연구로서 희소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경험들이 형성하는 기업의 핵심경영자원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창업가 특성, 배태조직, 창업경험, 핵심경영자원, 바이오메디컬 산업, 심층 인터뷰

Ⅰ. 서론

활발한 창업 활동은 국가 차원에서 고용 창출 및 경제 성

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정
헌배, 2016).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인프라의 확충이나 재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한 편이다(양현봉, 2017).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자금 지원과 단순한 행정적 지원에

서 벗어나,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방혜민·전인오, 2015; 송종호, 2011).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창업기업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일까?
창업가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다.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창업기업의 설립 과정, 사

업 기회의 포착, 창업기업의 성장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박상문·이미순, 2019). 특히 창업가의 이전 

경험은 창업기업의 핵심 역량과 주요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elmar & Shane, 2006). 창업가

의 이전 경험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창업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에서의 경험과 

직접 창업을 해 보았던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

험들은 창업가가 현재의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과정

에서 귀중한 자산이 된다(정지용 외, 2002).
창업가의 이전 경험들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배영임, 2014; 윤보현·
박준병, 2007; Burton et al., 2001; Chatterji, 2009). 대체로 이

전 경험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실증분석 결과가 많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결과 혹

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결과도 존재한다(박상문·이미순, 
2019). 그런데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창업가의 이전 경험이 형성하

는 창업기업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창업가들이 이전 조직에서 배운 지식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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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그리고 그로 인해 축적된 역량은 이전 창업경험을 통

해 획득한 것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

의 핵심적인 경영자원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창업가의 이전 경험이 더욱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바이

오 산업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창업기

업의 실패가 더욱 빈번한 산업이다. 또한 제품 또는 서비스

의 개발 기간이 타 산업에 비해 오래 걸리며 개발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기반 기술을 구성하는 지식

의 암묵적 특성으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김석관, 2013). 실제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

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대학이나 병원, 공공연구

소, 기업 출신의 경력자들이 창업했고 경험이 없는 신생 창

업가가 창업한 경우는 4%에도 미치지 못한다(김석관, 201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창업가 13인

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

험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핵심경영자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창업가의 이전 경험과 창업기업의 특성 사

이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창

업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과 창업경험이 형성

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심

층 인터뷰를 비롯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으

며, 4장에서는 13인의 인터뷰 진술문을 바탕으로 결과를 정

리하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점을 제시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2.1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과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

배태조직(Incubator Organization)은 창업가가 창업에 앞서 근

무했던 조직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창업을 시작하는 과정은 

물론 창업 후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1985). 배태조직 특성이 창업가 및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Roure & Keeley(1990)는 창업가가 배태조직에서 습득한 역량

들을 밝혀냈는데, 창업가의 기회탐색 능력, 인적자원 포착 및 

조직화 역량, 업종에 특화된 지식 및 기술,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역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Cooper & Park(2008)에 따르

면 창업가가 배태조직에 근무한 경험은 창업 기회의 포착부

터 창업기업의 기술적 능력, 시장 관련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 중에서는 정지용 외(2002)

에서 배태조직의 특성에 따른 창업기업의 역량이 제시된 바 

있는데, 기회 인식과 창업팀 조직화 역량, 다양한 자원 활용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이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ooper(1985)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창업가가 속했던 배태조

직의 기술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았다. 창업가가 배태조직에

서 경험한 기술들을 보다 발전시켜 본인의 창업기업에서 신

기술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Bierly et al., 2009). 이렇게 

창업가는 배태조직을 포함한 다야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창

업기업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기술혁신을 이루어낸다

(Cooper & Park, 2008). 창업가는 배태조직에서 학습한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토대를 쌓으며, 이는 곧 창업기

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창업가의 배태조직

으로부터 유래한 기술 역량은 창업기업의 기술은 물론 제품

혁신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윤보현·박준병, 2007). 
한편, 창업가는 배태조직에서의 기술개발 경험을 토대로, 

창업기업에서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종산업의 배태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은, 창업

가의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 그리고 믿음을 높여 창업기업의 

기술혁신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욱·하규수, 
2012). 오재우 외(2015)의 연구에서도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

험은 신진 창업기업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구축할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성공적인 경영에 대한 자신

감까지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은 창업가들이 조직을 경영하고 이

끌어가는 노하우, 즉 ‘조직관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 경험을 통해 인적자원 

식별 능력과 창업팀 구성 노하우를 학습한다. 이는 창업기업

의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 역량으로 이어져, 기업의 향

후 성과에 영향을 준다(Roure & Keeley, 1990). 특히 창업가

들이 과거 배태조직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며 쌓은 ‘조직

관리 역량’은 창업기업의 전반적인 조직관리 역량으로 이어

진다. 배태조직에서의 조직관리 경험은 창업기업의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보다 나은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밑거름이 된다(Baron & Ensley, 2006). 
창업가는 배태조직에서 경험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네트

워크를 창업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알게된 사람들로 창업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창업기업에서 함께할 유용한 인적자원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배태조직에서의 경험을 다양하게 활용한다(Roure & 
Keeley, 1990). Cooper(1985)의 연구에 따르면, 배태조직에서 

비롯된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에 동참할 인력 확보 또는 창업

팀 구성이 가능하였다. 정지용 외(2002)의 연구에서도 창업가

가 배태조직을 통해 구성한 네트워크 내부에서 창업팀 구성

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근무

하며 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구축

하고, 이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을 형성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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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움을 준다(Cooper & Park, 2008).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창업가가 배태조직에서 

축적한 네트워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배태조직의 평판과 

역량에 따라 창업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가능성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Burton et al., 2001; Baum & 
Silverman, 2004). 또한 창업가의 배태조직이 투자를 받은 경

험이 있을 경우, 창업기업 역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Zhang, 2011).
마지막으로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은 창업기업의 ‘시장개

척 역량’도 형성한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의 경험을 바

탕으로 산업과 시장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고 포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산업과 시장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Roure & 
Keeley, 1990),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을 만한 창업 아이

디어를 생각해내게 되는 것이다(정지용 외, 2002). 
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 역시 시장개척과 관련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창업가는 배태조직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산업에

서의 규제 관련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특히 규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배태조직과 동종산업에 

속하거나 배태조직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의 FDA 허가 속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현저

하게 빠른 경향을 보였다(Chatterji, 2009).
이처럼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은 창업가로 하여금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의 신호들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Shane, 2000).

2.2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창업기업의 핵심

경영자원

많은 수의 창업자들은 현재의 창업기업 이전에 이미 한 번 

이상 창업을 겪으면서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축적한다

(Delmar & Shane, 2006).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창업기업

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Westhead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경험을 가진 창업

가에 의해 설립된 재창업기업은 신진 창업기업보다 재무 성

과 및 생존 가능성에서 더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창업경험을 통해 학습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역량을 

구축하고,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창업

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우수하다는 실증분석 연구 결과가 다

수 존재한다. Kirschenhofer & Lechner(201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전 창업경험이 많을수록 재창업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임(2014)
의 연구결과 역시 창업가의 이전 창업기업 수가 더 많을수

록, 또 그 이전 창업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을수록, 재창업기업

의 재무성과가 높아진다는 관계를 밝혔다. 조유리(2016)는 한

국의 ICT 산업에 한정하여, 재창업기업이 신진 창업기업보다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 윤보현·박준병

(2007)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이전 창업경험 및 배

태조직, 학력, 전공 분야 등의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혁

신역량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이전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위험 대처 및 

성장인식이라는 창업가의 행태적 특성이 제품혁신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들은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특정 

역량에 주목하였다. Baron & Ensley(2006)는 과거의 창업경험

이 창업가들에게 재창업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

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창업과정을 경

험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재창업기업에서는 보다 분

별력 있고 현명한 경영상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전 창업기업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경험은 재창업기업의 

조직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가 창업

을 거듭할수록 인력 확보와 창업팀 구성이 더 용이해지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다

(Kirschenhofer & Lechner, 2012).
한편, 재창업기업은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신

진 창업기업보다 더 많은 시장지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창업 자금의 조달, 혁신 및 협력 활동, 정부 지원 등의 ‘시장

개척 역량’과 이어진다(조유리, 2016). 

Ⅲ. 연구방법

3.1 연구 분석틀 및 연구문제 설정

2장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창업가가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량과 경영자원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을 ‘기술 역량’, 
‘조직관리 역량’, ‘네트워크 역량’, ‘시장개척역량’ 등 네 가지

로 구분하였다.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

기술 역량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 ⇒ 조직관리 역량

네트워크 역량

시장개척 역량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기존 연구들은 주로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창업가의 이전 경험이 창업기업의 경영자원으로 이어

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

구는 인터뷰 방식의 질적연구를 통해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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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경영자원을 형성하는 과정을 심층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연구는 내재되어 있는 요인들을 밝히

거나 암묵적인 과정과 절차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Granot 
et al., 2012). 기존의 정량적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이전 경험

이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설

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 창업가들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역량을 형성하는 메커니

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창업가와 

창업기업의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사

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2 심층 인터뷰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 인터뷰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피면담자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심층 질의 및 면담하는 과정

을 통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견해를 수

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용정·송영욱, 2014). 본 연구에

서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사전에 개방된 큰 질문 문항들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질문하되, 피면담자가 면담 중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진행하였다. 큰 틀에서는 계획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나, 피면담자의 답변의 흐름에 따라 세부 질문 내용을 유

연하게 설정하였다(이재윤 외, 2017). 이와 같은 반구조화 인

터뷰는 이론을 벗어난 생생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험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alletta,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들을 네 가지 

역량, 즉 ‘기술 역량’, ‘조직관리 역량’, ‘네트워크 역량’, ‘시
장개척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

다. 인터뷰 질문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창업가 본인의 과거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현재 창업

기업의 ‘기술 역량’을 형성한 효과가 있습니까?
2. 창업가 본인의 과거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현재 창업

기업의 ‘조직관리 역량’을 형성한 효과가 있습니까?
3. 창업가 본인의 과거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현재 창업

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을 형성한 효과가 있습니까?
4. 창업가 본인의 과거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현재 창업

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형성한 효과가 있습니까?

12명의 피면담자와는 직접 방문을 통한 면대면 심층 면담 

및 질의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리상의 한계가 있는 한 

명의 피면담자와는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

다. 피면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면담자에게는 인

터뷰에 앞서 질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답변을 미리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피면담자에게 면담 내용의 철저한 비밀 보장과 면담자 개개

인의 익명 보장을 약속하였고, 면담자들의 동의하에 면담 내

용을 녹취하였다. 

3.3.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한국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벤처기업 창업가 

13명으로,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스노

우볼 샘플링은 모집단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전문가 집단

을 대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의 소개를 

받아 연구 대상자를 확보해나가는 방법이다(Benard, 1995).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크게 제약바이오 산업과 의료기기 산

업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4인의 의료기기 산업 창

업가와 9인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창업가를 인터뷰하였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들을 통해 

창업가들의 정보를 얻고, 그 이후에는 창업가들의 소개를 통

하여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의료기기 산업은 해

당 산업의 벤처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창업가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모집한 피면담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수집된 답변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더이상 새롭고 

유의미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상자 모집을 중

단하였다(Sutton & Callahan, 1987). 
인터뷰 대상자 13인의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다. 모든 피

면담자들은 창업기업의 창업주이자 현직 대표이사였으며, 창

업 이전에 배태조직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과거

에 창업한 이력이 있었다. 창업가들이 경험한 배태조직으로

는 국내외의 기업들과 연구소 등이 있었다.

사례 번호 직책 산업 경력 배태조직 창업경험 업종

1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대기업(A)

이전 창업기업(ㄱ)
O 제약

2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대기업(B)
해외 벤처기업(C)

X 의료기기

3 대표이사 30년 이상 국내 대기업(D) X 제약

4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중소기업(E) X 의료기기

5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벤처기업(F)
이전 창업기업(ㄴ)

O 의료기기

6 대표이사 5년 미만 국내 연구소(G) X 제약

7 대표이사 30년 이상
국내 대기업(H)

이전 창업기업(ㄷ)
O 제약

8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대기업(I)

국내 중소기업(J)
해외 대기업(K)

O 제약

9 대표이사 30년 이상 국내 대기업(L) X 제약

<표 1> 설문 대상자들의 주요 특성



창업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67호) 273

3.4. 설문 분석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Colaizzi(1978)과 이재

윤 외(2017)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였다. 먼저 기술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며 피면담자들의 진술 중 유의미한 문장들을 

분류하였다.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문장들 속에서 각 역량에 

대한 18개의 내재적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그 요인들을 4개의 

역량에 연결시켰다. 도출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기술하였다(Edward & Welch, 2011). 이 분석 방법을 활용하

여 원자료속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처럼 원자료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요인이나 이론을 탐색적으로 발견해내는 현상학적 분석방법

이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질적 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Creswell & Miller(2000)의 신뢰도 확보 방법들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반대 증거 확보,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 동료 확인 등을 적용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며 

피면담자가 제시하는 견해와 상반되는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

고 논의하며 반대 증거 확보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

의 반성적 성찰을 위하여 인터뷰를 설계, 진행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여 자료를 객관적으로 이

해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료 연구자와 연구의 타당

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연구의 엄격성 확보 

방법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인

터뷰 내용을 기록하고 녹취하였고 이 자료들을 보관함으로써 

연구자가 임의로 해석하고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Ⅳ. 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

가들의 배태조직이 형성하는 4개의 역량에 대한 총 18개의 

내재적 요인들을 도출해내었다. 그 결과, 배태조직에서 ‘기술 

역량’과 ‘조직관리 역량’, ‘네트워크 역량’, 그리고 ‘시장개척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핵심경영자원의 요인들로 명성자원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그리고 자금조달 및 관리를 발견해내었으며 이를 

시장개척역량으로 연결시켰다.

창업가의
인적자본특성

배태조직

기술개발 자신감

기술 역량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

기술적 기반

R&D 수행 방식

기술 사업화 전략

인적 자원 확보

조직관리 역량인적 자원 관리

조직 문화

사업적 도움

네트워크 역량인력 영입

정신적 지원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개척 역량

규제 대응

마케팅 전문성

판로 확보

자금조달

창업경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명성자원

자금조달 및 관리 

<표 2>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과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 

4.1 배태조직이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에

미치는 영향

4.1.1 배태조직이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에 미치

는 영향

심층 인터뷰 결과,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기술 역량’을 

습득하였고 이러한 기술 역량은 창업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 경영자원이 되었다. 기술 역량에는 ‘기술 개발 자신감’
과 ‘기술적 기반’, ‘R&D 수행 방식’, 그리고 ‘기술사업화 전

략’이라는 요인이 포함되었다.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

기술 개발 자신감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 ⇒ 기술적 기반

R&D 수행 방식

기술 사업화 전략

<그림 2>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

<표 3>은 인터뷰 내용 중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이 형성

하는 기술 역량을 정리한 것이다.

10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대기업(M)
해외 대기업(N)

이전 창업기업(ㄹ)
O 제약

11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대기업(O) O 제약

12 대표이사 25년 이상 국내 대기업(P) X 제약

13 대표이사 20년 이상
국내 벤처기업(Q)
이전 창업기업(ㅁ)

O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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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기술 개발 과정을 거친 경

험을 토대로 창업기업에서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지니고 있었다. 
배태조직에서 경험한 기술개발 방식을 창업기업에서 활용

한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창업기업의 핵심적인 기술 역

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창업 동

기와 의지를 부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창업한 이후에도 

이러한 자신감이 꾸준히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이끌어나가

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 역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창업을 시작

하는 원동력이 되며 창업을 하고나서도 위기와 침체의 순간

을 버텨내는 힘이 된다. 특히 사례 2의 진술을 통해 배태조

직에서 생긴 자신감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

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근무하며 구축한 ‘기술적 기

반’을 현재 창업기업에서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개발에서 파생되거나 기존 기

업의 기술을 반영한다(Bierly et al., 2009)는 연구결과를 증명

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같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벤처기업들은 배태조직에서 축적한 기술적 기반이 더 중요하

게 작용하여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기도 한다(Cooper, 1985).  
창업가들은 창업기업에 배태조직의 기술을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가져와 채택하거나, 기술적 특성은 상당

히 근접하지만 독창성을 가진 기술로 파생시켜 활용하였다.
사례 10의 경우처럼 창업기업의 기술이 배태조직의 것에 

기반하거나 배태조직의 기술적 배경을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창업기업의 기술적 기반이 되어 기술 역량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7의 경우에는 배태조직에서 본인이 직접 장기적으로 

연구하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에서 더 

확장시켜 활용하였다. 또한 배태조직에서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업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기업에서 사업을 이어가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은 경우, 배태조직의 사업이 창업기업으로 그대로 

이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기술의 

활용과 관리, 사업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

다. 
한편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의 ‘R&D 수행 방식’을 활용하며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배태조직에서 효과적이라고 

느낀 R&D 수행도구나 제도들을 창업기업에서 그대로 적용

하여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하였다. 
창업가들이 창업기업에서 활용한 배태조직의 R&D 도구들

은 MBO(Management By Objective), 연구 노트, 위클리 리포

트 등이 있었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개발을 장기간 해야한

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동안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며 계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하는데, 이때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의 여러 R&D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요인 인터뷰 진술문 Source

기술
역량

기술개발
자신감

“저희도 A사에서 요정도 연구해가지고 하니까 라이
센스 아웃되구나 하는 걸 A사 내에서 본거잖아요.
(중략)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좋은 성공체험.
고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구요.”

사례
1

“자신감이라는 면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게 엔지니어들이 이미 대기업에서 이런 실무를 하
면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런 제
품이 있는데 우린 요만큼 만들 수 있고 이거 만들
면 팔기만 잘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런 명확한 확신이 있는 거죠.”

사례
2

기술적
기반

“H사에 있을 시절부터 기술H를 시작했어요. 매우 
기초적인 functional 기술 H를 했는데 다음 단계에 
가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술H로 가는게 좋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기
술을 확장하여 종합체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직
감이 있었던 거죠.”

사례
7

“기술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유사하지만 독창적이
죠. (중략) 저는 완전히 무에서 이런 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innovate를 하고자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존 기업의 여러 가지 공정이나 특허,
당연히 특허 같은 거 찾아보면 아이디어가 생기죠.”

사례
10

R&D
수행방식

“이게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이트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죠. 뭐냐면 연구라는 게 처
음부터 끝까지 잘하려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중간 
중간 단계에서 얘는 이 시점에서는 죽인다, 아니다 
살린다, 그런 게이트를 잘 설정해야돼요. 그게 성공
의 관건인데, (중략) 프로젝트가 변수가 많으니까 
그거 하나 하나를 수치화하고 변수화를 하는 게 쉬
운 일은 아닌데 그 기법들을 따라서 했었어요.”

사례
12

“H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활용한 바가 있죠. 팀장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연구원들이 지속적인 디스커션
을 통해 수정을 반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단
순히 팀장이 너 이거 해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
니라, 프로젝트의 주인은 ‘나’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관여를 하는 형태로 하는 주도적
인 수행 방식이었죠.”

사례
7

기술
사업화
전략

“사업화 전략은 D사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중략) 내가 D사에 있는 동안에 소위 글로벌 라이센
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기술 이전. 이거를 7건을 
해봤어요. D사에서 만든 화학물을 적당한 단계에 
파는 거야. (중략) 이런 것들 전부 다 D사에서 배운 
거에요.”

사례
3

“제가 미국이나 프랑스의 큰 회사에 있을 때는 
license-in 쪽이에요. 프로젝트를 사는 입장이니까 
그 사이드에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한국회사에서는 
license-out하는 입장이니까 파는 입장에도 있어봤
고, (중략) 지금 우리는 파는 입장인데, in사이드에 
있어봤던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사례
8

<표 3>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

또한 창업가들이 배태조직에서 기술사업화 과정을 경험하

며 습득한 ‘기술사업화 전략’은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

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창업가들이 배태조직 기업에서 신약 기술 이전 전략을 경험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배태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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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창업가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배태조직에서의 기

술이전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을 배태조직으로 두는 창업가들은 배태조직

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기술 이전 및 수출하는 

License-out(글로벌 기술이전)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본 것이 창

업기업의 중요한 기술 역량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사례 3의 진술문을 참고하면, 배태조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기술개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창업가가 해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 경우에는 배태조

직에서 기술을 구매하는 등 License-in(글로벌 기술 수입)을 

하는 입장을 겪어본 경험은 현재 창업기업에서 기술을 판매

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8의 진술문을 보면 창업가가 License-in을 하는 배태조

직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구매할 때 활용하는 

글로벌 기준과 절차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이 현재 창업기업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4.1.2 배태조직이 창업기업의 조직관리 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종업원, 중간관리자, 
혹은 최고경영자 등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현재 창업기업의 ‘조직관리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배태조직의 경험을 통하여 ‘인적 자원 확보와 관

리’, ‘조직문화 구축 노하우’ 등을 확보하였다. 

창업기업의 조직관리 역량

인적 자원 확보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 ⇒ 인적 자원 관리

조직 문화

<그림 3>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조직관리 역량

<표 4>에서는 인터뷰 내용 중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이 

형성하는 조직관리 역량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

서 효과적이라고 느낀 직원 채용 방식과 도구들을 창업기업

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배태조직이 규모가 큰 대기

업이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현재의 벤처기업에

서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배

태조직에서 효과적이라고 느낀 채용 도구와 제도들을 채택하

여 활용하였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기업 내 다양한 구성원과 여러 단계의 

면접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채용과정에 반영하기도 하였

으며, 배태조직에서 효과적이라고 느낀 특정 직원 채용 제도

를 현재 창업기업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사례 5에서는 배태조직의 경험을 근거로 창업기업의 채용 

방식을 구축하고, 직원 채용에 대한 기준과 철학을 확립하였

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창업기업과 배태

조직의 성격이 상반된 경우, 배태조직의 것을 변함없이 활용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던 직원 관리와 관

련된 특정 제도와 도구들을 창업기업에 적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 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으로

서 관리의 대상이 되어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등, 직접 효과를 느꼈던 제도들을 창업기업에서 종

업원을 관리하는데 적용하였다. 사례2의 경우 배태조직에서 

쓰이던 타임카드 제도를 창업기업에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종업원으로서 불만족스러웠

던 제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배제시키거나 수정하여 반영

하는 등 직원들의 관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직원 관리 제도

들을 수립하였다. 
사례4의 진술문을 참고하면 창업가가 배태조직에서 목격한 

직원 근무 제도의 부작용을 토대로 현재 창업기업의 인적 자

원 관리 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가들은 직원 보상제도에도, 배태조직에서 종업원

으로써 경험한 바를 활용하였다. 배태조직의 직원 보상에 흡

족하지 못했던 경우, 보상의 규모나 보상 지급 방식을 개선

하여 창업기업의 직원 보상 제도에 적용하고 있었다. 사례3
의 창업가는 종업원으로서 이전 기업의 진급제도를 겪으며 

고충을 느꼈기에, 현재 경영자로써 유연한 진급 제도를 추구

하고 있었다. 한편 사례 2의 창업가는 각기 다른 배태조직에

서 경험한 다양한 성과급 제도들을 비교하여 만족스러웠던 

제도들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며 효과적으로 직원들을 보상하

고 관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 역시 기업의 핵심적인 조직

관리 역량이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중요하

지만 기업 전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기업

의 성과와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창업가들은 창업기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배태

조직에서 경험한 조직문화를 반영하였다. 배태조직에서 직접 

겪은 조직문화적 특성들이 현재 기업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조직의 생존에 있어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

며, 배태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창업기업에서 활용하여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창업팀을 배태조직의 인력으로 구성한 사례 10의 창업기업처

럼 배태조직내의 조직문화가 창업팀의 문화로 그대로 이전되

어 조직문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다. 
배태조직의 기존문화가 이미 직원들간에 구축되어 있는 이

와 같은 경우, 신생 창업기업에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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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다는 이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례 8의 창업가

는 경험한 다른 성격의 배태조직의 문화들을 장점들만 채택

하여 융합하여 창업기업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였다고 언급하

였다.

요인 인터뷰 진술문 Source

조직
관리
역량

인적자원
확보

“유연성. 채용 방식. 이건 뭐 위에서 자꾸 컨트롤할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팀장이 니가 원하는 친구 
니가 아아서 뽑아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유
연하게.”

사례
3

“결국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나름의 노하우까진 
아니더라도 (중략) 사람을 채용할 때에 뽑는 기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학력차별, 연공차별, 성별차별 없이 진
행하는 것. 그 다음 가장 능력있고 보편적으로 잘 섞일 
수 있고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나름대로의 터득하게 된 기준이고.
(중략) 예를 들어서 F사에서 비어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구요.”

사례
5

인적자원
관리

“성과급. 성과급은 비밀이에요. 내가 직접 계산해서 줍
니다. 그니까 우리 회계부서도 몰라요. (중략) 성과급이 
대표이사하고 기업 종업원 개개인 사이의 비밀이 유지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례
2

“회의를 위한 회의. 할 일은 자기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씩 회의할 내용 아닌 거 같은
데 회의를 하면서 질책을 한다던지 회의보다는 업무적
으로 탓하는 시간이 많아서 회의하기가 정말 싫었던 기
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오전에 잠시 회
의하고, 꼭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하고, 나머지 부분들
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사례
4

“이전 기업들에서 제일 말단연구원인 석사연구원부터 
연구팀장, 대표이사까지 겪었는데, 이러한 이력을 통해 
각 연구직의 원하는 점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피라미
드 제일 하부부터 상부까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각 
직급마다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 다른데, 그것
을 다 알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정말 큰 도움이 되
죠.”

사례
7

조직문화

“저희는 어느 정도 수직구도도 있구요. 약간의 상하구도
를 일부러 두고, 대신에 그 안에서의 토론은 자유롭도록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제약회사 조직을 여기에 미니어
처를 만든 거구요. 그 안에서 벤처의 빠른 의사결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두 장점을 hybrid하는 거를 저희는 추
구하거든요. 사실 수평문화로 가면 진행은 느려요. (중
략) 신약개발은 그 진도가 느려지면 돈이 술술 다 새어
나가요. (중략) 약간의 수직구조를 넣어서 빠른 시일 내
에 돌아갈 수 있게 조직문화를 짰어요.”

사례
8

“우리 회사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컬쳐가 있는 상황에
서 add up을 시킨 거니까, 새로운 멤버들도 기존의 멤
버들과 화합할 수 있는 애들을 영입한 거고, (중략) M사
에서 나와 같이 일했던 신약그룹의 나름대로의 말할 수 
없는 어떤 조직문화가 여기와서 새롭게..”

사례 
10

<표 4>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조직관리 역량

4.1.3 배태조직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에 참여한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 근무하며 쌓은 산

업 내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크게 강조하였다. 배태조직을 통

해 습득한 여러 가지 자원과 역량 중에 네트워크가 가장 중

요하다고 꼽은 창업가들이 많았다. 배태조직을 통한 ‘네트워

크 역량’은 크게 ‘사업적 도움’과 ‘인력 영입’, ‘정신적 지원’
의 측면으로 나뉜다.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사업적 도움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 ⇒ 인력 영입

정신적 지원

<그림 4>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역량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배태조직에서 쌓은 네트워크가 사업적으로도 크게 도

움이 되어 창업기업의 핵심적인 경영자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네트워크상의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과 교

류 및 협력이 직접적으로 ‘사업적 도움’으로 이어지는 경우

들이 있었다. 사례 12의 진술문을 통해 배태조직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를 비롯하여 지식공유, 문제해결까

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문성을 가진 네트워크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며 그를 통해 또 새로운 지식들

이 생성된다(Phelps et al., 2012). 이 외에도 사례 2와 4의 경

우에는 배태조직을 통한 네트워크에서 사업적 기회와 창업아

이디어를 포착하고 창업 의지를 갖게 되었다. 
공동 연구개발과 같이 기술 협력이 많이 필요한 바이오메

디컬 산업의 특성상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

난다. 여기에는 과거에 배태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검증된 인

력들과 협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

업 간에 공동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데, 배태조직을 통한 네트워크상의 창업가들은 서로 신

뢰할 수 있어서 함께 기술 개발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상당

한 이점이 있었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을 통한 네트워크에서 ‘인력 영입’도 

활발하게 하였다. 실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사전 검증된 

동료를 창업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쓰거나 네트워크의 소개를 

통하여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

다. 창업가들은 임원급에 해당하는 고급 인력 자원은 일반적

인 채용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카우트 방식을 이용하

는데, 이 때 배태조직의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사례 

7의 경우에도 임원급의 고급 인력들은 배태조직에서 쌓은 네

트워크상의 동료들로 채운 것이 나타났다.
배태조직을 통한 네트워크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영입을 하

지 않고 외부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

를 통하여 사전 검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례 5와 8, 10
을 포함한 다수의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을 통한 네트워크에서 



창업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67호) 277

창업팀을 구성하거나 창업기업의 초기 핵심 인력 기반을 구

축하여 나왔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에 창업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적자원 확보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고, 이는 창업기업

의 핵심적인 경영자원으로 이어져 창업기업의 향후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 
나아가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을 통해 쌓은 네트워크가 주는 

‘정신적 지원’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언급하였다. 사례 7의 진

술에 따르면, 과거에 배태조직에서 함께 근무하며 고생하다, 
현재는 창업가이자 대표이사로써 같이 고독한 길을 걷는 동

지들과 고충을 공유하며 서로 정신적으로 크게 정신적으로 

의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동시에, 창
업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엔 헤쳐 나갈 힘을 주는 동기부여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 인터뷰 진술문 Source

네트
워크
역량

사업적 도움

“거기 직원으로 있으면서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중략) 권유를 받아서 담당자들 만나고, 그 
아이템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 거든요 
처음에. 그런 아는 분들, 지인들이 정보라던지, 소스
라던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사례
4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거 외부에서 사람 초빙하고 그
럴 때는 추천도 받고, 필요하다면 와서 하라고 하고 
또 같이 듣기도 하고, (중략) 웬만한 문제들은 그 안
에서 해결을 많이 해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례
12

“현상을 파악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감을 잡을 수 있
는 그런 것들은 그 네트워크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인거죠.

사례
11

인력 영입

“창업 핵심인력들은 내가 창업한대니까 ㄴ사의 핵심
인력들이 다 나오겠다고 해서 부사장급 10여 명이 
같이 나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례
5

“임원들은 업계에서 시니어들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공들여서 부탁해서 데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례
7

“벤처는 인력자원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크거든요.
벤처를 하게 되면 한사람이 들어와서 다 흐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리스크를 take하고 싶지 않아서 
다 이미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 꾸렸습니다.”

사례
8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의 구성도, 대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연구원들이라 퀄리티가 좋은 편이죠. 그 친구
들이 시작할 때 백프로 다 저를 따라나와서 (중략)
이 근처로 다 왔던 commit를 할 수 있던 것도 굉장
히 큰 도움이죠.”

사례
10

정신적 지원

“H사 멤버 모임이 있는데, 힘들 때 같이 얘기 나누
고,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며 동지애를 다집니다. 조
언도 많이 해주고.. CEO의 자리가 정말 외로운 자리
인데, 서로의 외로움을 기댈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돼
요.”

사례
7

<표 5>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4.1.4 배태조직이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들이 배태조직에서 시장을 개척해봤던 경험은 동종 

산업의 시장에서 창업한 창업가들에게 좋은 경영자원이 된

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근무하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쌓았고, 이는 곧 창업기업에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사례 5와 13의 창업가는 배태조직에서 근무하며 의

료기기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고 했다. 의료기기 

산업은 시장이 특수하고 좁다는 성격이 있는데, 창업가들은 

동종 산업의 배태조직에서 근무하며 쌓은 산업과 시장에 대

한 이해를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였고 상당한 도움

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시장에 대한 이해

창업가의 배태조직 경험 ⇒ 규제 대응

마케팅 전문성

판로 확보

자금조달

<그림 5>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표 6>에서는 인터뷰 진술문을 바탕으로 창업가의 배태조

직 경험이 형성하는 시장개척 역량이 정리되어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

응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한데,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 종사

하며 그 역량을 습득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인

체와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인 까닭에, 까다로운 규

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때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배운 ‘규제 대응력’을 

창업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 업계의 배태

조직 경험이 없이는 이러한 규제 대응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

까지 갖추기 힘들다고 언급하며 바이오 산업에서의 배태조직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사례 4의 언급에 따르면, 
창업가는 의료기기라는 특수한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시 

여러 단계의 인증과 허가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때 규제 및 

다양한 행정 절차와 관련한 노하우들을 배태조직을 통해 학

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서도 규제 내에서 안전

하고 기술력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산업 특성상 마케팅에 있어서도 전문

성을 요구하는데, 창업가들은 산업에 특화된 ‘마케팅 전문성’ 
역시 배태조직에서 학습하였다고 밝혔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의 기업들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고객을 상대로 공격적이며 

전문성있는 마케팅을 해야한다(Chatterji, 2009). 창업가들은 

의사와 병원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의 

마케팅은 일반적인 마케팅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산업에서의 배태조직 경험없

이는 마케팅 전문성을 쌓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례 2와 4의 창업가들 역시 모두 배태조직에서 학습한 마케

팅 전문성을 창업기업의 마케팅에서 활용하였다. 마케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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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자산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

다(Simon & Sullivan, 1993). 배태조직에서 습득한 창업가의 

마케팅 전문성은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례 4는 배태조직에서 쌓은 고객과의 관계가 창업 

이후에도 이어져 새로운 고객확보가 되었고 이는 창업기업의 

시장개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

하기 힘든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가의 배태조직을 통한 기

존의 고객확보는 창업기업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

조하였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같이 시장의 진입장벽

이 높은 경우 기존 고객확보는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산업의 기업들은 병원과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야하

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Chatterji, 2009). 그러나 

동종 업계의 배태조직을 통하여 ‘마케팅 전문성’을 습득한 

경우 시장개척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에서 습득한 ‘판로 조직

도’와 ‘판로 네트워크’를 창업기업의 시장개척에서 적극 활용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전국적인 제품 유

통망과 판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창업가들

은 배태조직의 유통망과 조직도를 모방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를 확보하였다. 사례 4의 창업가 역시 배태조직에서 쌓은 고

객들, 즉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현재 창업기업의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개척이 용이했다

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례 13의 창업가는 배태조직에

서 쓰이던 판로 조직도를 그대로 가져와 활용하기도 하였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 경험이 없어 판로 조직화에 대한 노하

우가 결여된 기업들은 산업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을 것이며 초기 매출

성과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창업가들은 배태조직의 경험을 통해 형

성한 시장개척역량으로 ‘자금조달 역량’을 언급하였다. 창업

가들이 배태조직에서 근무한 경험과 그 경력 자체가 창업기

업의 자금조달 역량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성과

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1과 8과 12
의 창업기업들은 배태조직의 경력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창업기업의 성

공은 기업의 외부 자원 조달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장수덕 외, 2008). 특히 바이오 산업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에 있어 자금조달은 필수적이다(Baum & Silverman, 2004). 
바이오 벤처기업은 초기에 매출성과를 내기 쉽지 않고, 장

기간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크고 성공가능성이 작은 연구개발

을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간을 극복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자금조달 및 투자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창업가의 

배태조직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창업가의 출신 배태조직의 기

술력이 창업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창

업가가 속했던 배태조직의 산업 내 인지도가 창업가의 기술

력 및 창업기업의 가능성까지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드

러났다. 배태조직의 인지도와 명성은 곧 창업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어,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으로 이어졌다. 제약바이

오 산업에서는 창업가가 아무리 자체 기술력이 있더라도 배

태조직에서의 경험 자체가 창업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사례 3과 12의 진술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자들

은 창업가의 이전 경력을 토대로 창업기업에 투자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나타난다. 창업가들은 투자자들이 창업가의 모

든 경력과 경험들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며, 특히 바이오 

산업의 경우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

분이 그 기업의 대표 경영자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이전 배

태조직 경력과 창업 경력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가가 해외 유수의 글로

벌 제약 기업에서 종사한 경험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불러일으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창업가들이 배태조직에서 근무하며 구축한 업계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창업 이후에도 이어져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큰 도움이 되었다. 

요인 인터뷰 진술문 Source

시장
개척
역량

시장에 
대한 이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바닥이 아니에요. 메디
칼 쪽은 모르겠어요. (중략) 회사와서 보니까 무슨 말
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에요. 쓰는 용어나 개념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그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사례
5

“의사가 하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
고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저 사
람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제
품을 만들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오래 있었으니까 대충 알아듣는단 말이에
요.”

사례
13

규제 대응

“의료기기 제조를 할 때 제조 관리자가 이런 인허가 
사항이라던지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입출고 대장,
원자재 입고 대장, 완제품 출고 성적서,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부분에서 제조업 허가를 내면 KGMP 인증서를 받습니
다.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더라도 그냥 
기술만 있어서 하는 거 보다 그런 행정적인 거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같습
니다.”

사례
4

“신약이 라는 게 소위 가이드라인이 글로벌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D사에거 배운 거죠. 왜냐면 D사는 정말 
30년 전에도 국내시장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세계 시
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기술을 사갈 사람
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 상대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미국 허가를 내주는 FDA 기준
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사례
3

마케팅 
전문성

“외부에서는 여기 마케팅을 배울 수 없어요. 의료 관련
된 회사에서나 하는 거지. 전혀 다른 거니까. 의사나 
병원이랑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사례
13

<표 6> 배태조직과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창업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67호) 279

4.2 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에

미치는 영향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은 과거 창업을 했던 경험에서 

학습한 역량으로는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명성자원’, 그

리고 ‘자금조달 및 관리’를 언급하였다. 창업가가 배태조직 

외에 창업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요인들을 이와 같이 

도출해내었으며 이를 창업기업의 시장개척역량으로 연결시켰

다. 그러나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배태조직을 통해서가 아닌 과거 ‘기업창업의 경험’을 통해서

만 쌓을 수 있었던 핵심경영자원이 있었다. 기업 창업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창업경험을 통해 인지도를 쌓는 

‘명성 자원’, 그리고 ‘자금조달 및 관리 능력’이 이에 해당한

다.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 ⇒ 명성 자원

자금조달 및 관리

<그림 6> 창업경험과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표 7>은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역량들을 창업가들이 창업경험을 통하여 축적할 

수 있었던 까닭은 창업가들이 배태조직에서 종업원과 연구자

로서 근무하다가 창업기업을 직접 경영한 것은 다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종업원으로서 많은 직무와 주어진 업무만 

수행할 때와 달리, 기업가로서의 경영 경험은 전체적으로 기

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배태조직에서 훌륭한 기업가를 보고 

배우더라도, 창업기업에서 직접 기업을 경영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창업가들은 과거 

창업에서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반복하지만 않

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창업가들은 

과거 창업경험에서 겪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된 경

영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사례 5의 창업가는 여러 번 반복

된 창업경험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재창업기

업에서 활용하였고 이는 큰 경영자원이 되었다. 
또한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은 그 자체로 재창업기업의 

인지도를 높여주어 ‘명성자원’이 된다. 창업 초창기에 창업기

업들은 낮은 인지도와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창업가의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가

의 이전 창업경험과 그 이력 자체가 재창업기업의 명성자원

이 되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형성해준다. 특히 창업가의 이전 

창업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을 경우, 재창업기업은 창업 단

계부터 시장에서 인지도와 명성 자원을 지니고 있기에, 시장

을 개척하는 데 있어 신진 창업기업보다 큰 이점을 누린다. 
이와 같은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창업기업의 

명성자원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사례 13의 창업기업에서는 창업가의 이전 창업기업의 

이력이 투자를 받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창업경험도 현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도

움이 된다. 사례 13과 같이 창업가가 배태조직 경험에 더불

어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자금조달에서 더 많은 이점이 있

었다. 창업경험이라는 창업가의 경력 그 자체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불러일으켰으며 창업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창업가들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특성상 창업가들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약은 중간에 프로젝
트를 파는 거에요.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의 마케팅은 약이 나와서 나가는 거지만, 그거
에 대한 판로확보나 마케팅에 있어서 다른 산업과 굉
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중략)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큰 
기업에서 했던 경험들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사례
8

“의료기기 기업이 대부분 마켓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
까, 일반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중략) 이게 병원 쪽
이 마켓이 의외로 진입장벽도 높구요. 왜냐면 처음부터 
신뢰하시는 병원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쌓여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베이스가 많이 되는 편이죠.”

사례
4

판로 확보

“결국은 how-to-market 이란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조
직, 그 다음에 새로 오픈하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소스,
기존 사업부에 대한 시너지 이런 것들은 ㄱ사로부터 
이어지는 그림이 훨씬 더 많았고, 현재의 지방조직들은 
ㄱ사의 지방조직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례
13

자금조달

“ 그 당시만 해도 A사에서 한다 그러면 나와서 펀딩은 
웬만하면 다 받았거든요. 2000년대 초 만해도 A사하고 
다른 제약회사하고 한 실력차가 거의 5년에서 10년은 
났어요. 그러니까 A사 출신이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펀딩 받았으니까. 그런 여건이 되게 컸었
죠.”

사례
1

“초기에 기관 투자를 받을 때 내가 D사에서 연구소장
까지 했다는 것이 굉장히 플러스가 된 건 맞아요. 왜냐
면 지금까지 펀딩을 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중략) 기관투자, 펀딩해서 한 게 
천억은 넘었고, 이런 것들이 내가 D사에서 경험이 없
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겠죠.”

사례
3

“이제 투자하려는 은행이나 vc에서도 어떤 판단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중략) 그나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P사 출신들이 사업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봤으니
까..”

사례
12

“특히 신약 쪽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해도 (중략) 특히 바이오 쪽은 도제 
문화 같은 것이 있어서 길게 알면 알수록 insight가 더 
생기고 여러 경험들도 해보고 했던 것들이 다 쌓여있
는 거 거든요. 그랬을 때 내꺼를 직접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
험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편이고, 투자를 받을 때도 
그런 경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죠.”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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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에서 ‘자금 관리’의 측면에서도 창업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기

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나, 투자받은 뒤 적절히 

관리 및 배분하여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을 해나가는 것 또

한 매우 중요하다. 이때 창업가들은 과거의 창업기업에서 한

번 자금을 관리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창업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사례 10의 창업가는 현재 창업기업의 자금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데 과거 창업기업에서의 관리 경험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와 같은 기업의 재무적 자원은 

앞으로 기업이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Fichman & Levinthal, 1991). 
또한 사례 8의 창업가 역시 과거 창업기업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자금 관리 노하우’가 재창업기업에서 큰 도움이 되

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술력이 중

요한 산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신생 창업기업에 투자를 결정

함에 있어 동종 산업의 친분이 있는 기업가들을 통해 해당 

창업기업과 창업가의 인지도와 명성을 사전 조사 및 파악하

여 결정한다고 한다. 이처럼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는 창업

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경력과 그에 따

른 인지도와 명성자원이 창업기업에 상당한 경영자원을 형성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창업가가 창업경험을 통해 쌓

을 수 있는 ‘자금조달 및 관리 역량’은 창업기업이 향후 시

장을 개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Ⅴ. 결론

5.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경영자원이 형성

되는지 살펴보았다.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경영

자원들을 탐색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13명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창

업가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18가지의 요

인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를 총 4가지의 역량으로 연결시켜 해

석하였다. 창업가들은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을 통하여 ‘기술 

역량’과 ‘조직관리 역량’, ‘네트워크 역량’, ‘시장개척 역량’을 

쌓았으며 이는 창업기업의 ‘핵심 경영 자원’이 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창업가들은 각각의 역량들을 다양한 요인들을 통

해 축적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에 적용했을 때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적 특성상 창업가

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

이 있었다. 먼저 ‘기술 역량’의 경우, 바이오 산업 특성상 오

랜 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이 중요한 까닭에 창업가의 이전 경

험을 통해 습득한 ‘연구개발 방식 및 노하우’가 다른 산업보

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수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창업가가 배태조

직 및 창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 또한 창업기업의 핵

심 자산이 된다. 또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이

전을 목표로 하는 ‘기술 사업화 전략’을 배태조직을 통해 학

습한 것이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요인 인터뷰 진술문 Source

시장
개척
역량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실에 있는 식물하고 비슷해요. 환경이 잘 갖
춰져있는 거에요. (중략) 박차고 나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지저분한 일부터 많은 거에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연구원이 나와서 창업
을 했을 때 제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거죠.
(중략)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한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했을 때
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사례
11

“기업을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이슈 하나하
나가 생길 때 마다 공부를 많이 하며 극복했는데, 지
금은 툭툭 넘어갈 수 있다.”

사례
7

“ㄹ사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조금 도움이 돼요. ㄹ
사에서 실패라기보다도 mistake 했던 거. 그거를 반
복만 안 하면 되지.”

사례
10

명성 자원

“벤처기업의 낮은 인지도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ㅁ사라고 하
는 창업자였다고 하는 자체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시장의 신뢰도를 주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
다.”

사례
13

<표 7> 창업경험과 창업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자금조달

“저와 제 팀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투
자한 경우가 많죠. (중략) ㄴ사의 성공적인 성장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던 히스토리들
은 그런 부분에서 신뢰감을 주지 않았나.”

사례
5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심사기준은 첫째, CEO. 둘째,
기술이다. 여기서 CEO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EO만 보고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H사에
서 ㄷ사까지 CEO가 살아온 인생 궤적을 통해서 기
업의 가치를 판단하죠. 바이오테크 산업의 특성상 경
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사례
7

“초창기 자금 확보는 ㄱ사에서의 성공스토리가 있었
기 때문에 초창기 자금 확보에서는 주변 지인들 그 
다음에 대전 네트워크들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데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례
13

자금 관리

“돈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제가 ㄹ사
라는 회사를 안 해봤으면 현재 같은 회사를 못 만들
었을 거다. 왜냐하면 ㄹ사 때 했던 경험은 제가 
scientist에서 business로 convert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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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적 역량은 기업의 경쟁

우위로서, 핵심적인 경영자원을 형성한다(Zahra, 1996; Ng et 
al., 1992). 
네트워크 역량의 측면에서도,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는 그

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실력이 검

증된 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채용하거나 협력하여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네트워크 역량’
이 창업기업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시장이 좁고 전문적으로 특화되

어있다는 특성을 가지기에(Chatterji, 2009), 시장개척역량을 

쌓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산업에 특화된 ‘전문

적인 마케팅’이나 ‘판로 확보’와 같은 시장개척 역량을 같은 

업종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 있다는 특징

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에, 글로벌 시장 이해를 비롯한 시장 진입 전

략을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다

른 산업보다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Baum & Silverman, 2004), 창업기업의 ‘자금조

달’에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투자자들은 창업가의 

이전 경력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기에, 그 영향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인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

루는 산업인 까닭에,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이때 역시 동종 산업의 배태

조직 및 창업경험을 통해 형성한 ‘규제 대응의 노하우’가 기

업의 성과와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창업기업이기에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으로 인한 기술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시장개척 역량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핵

심경영자원을 살펴본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위의 경험들이 형성하는 기업

의 역량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드문 것이 사실

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두 종류의 경험이 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량분석으로는 밝히

기 힘든 관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지던 역량 관련 요인들을 

자원기반 관점에서 크게 4가지 요인으로 묶고, 세부적인 요

인들을 확인한 것은 학문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를 정리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을 묶고, 몇 차례

에 걸친 수정작업을 통해 확정할 수 있었다. 거듭되는 인터

뷰 과정을 거치면서 4가지 요인 내 세부적인 요인들을 구분

할 수 있었다.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형성하는 역량들을 

기업의 핵심경영자원으로 연결하고 있어, 향후 벤처기업 관

련 연구의 가설을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메디컬 벤처기업의 여러 창업

가들을 직접 대면하고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특

성을 잘 반영할 수 있었다. 가령, 규제에 대한 대응은 다른 

산업보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산업에서 더욱 강조되는 특성인

데, 인터뷰 내용을 통해 배태조직 경험으로부터 구축되는 과

정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고유한 특징들, 예를 들어 의사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특

수성,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실패 가능성이 높은 R&D 등이 

요인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점들을 가진다. 첫째,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한계

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질적 연구는 

실증분석과는 달리 특정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새

로운 현상 또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가설제기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 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에서 탐색적으로 밝혀낸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

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가의 배태조직 및 창업경험이 

창업기업의 핵심경영자원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배태조직과 창업경험이 현재

의 창업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는 한계점이 있다.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역량

의 획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영향

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포괄

적인 논의를 위해, 조금 더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연구 결과의 내용을 전체 창업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인터뷰 대상자인 창업가들은 유사한 

분야에서만 근무하거나 창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창업기업에서는 이와 다

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R&D 집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관계가 복잡한 반면 시장 환경의 변동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특수성과 관

련이 적은 요인들, 가령 조직관리 역량은 산업 전체에 공통

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타 산업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비

교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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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re management competencies of ventures formed by the entrepreneur’s incubator organization and startup 
experience in the biomedical industry in Korea.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3 entrepreneurs of biomedical ventures.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the core management competencies of the ventures, which are influenced by the incubator organization and 
startup experience, are classified into 'technical competency', 'organization management competency', 'network competency' and 'market 
pioneering competency'.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 has revealed 18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the core management 
competencies of ventures. Qualitative factors that were not addressed by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These include 'confidence in technology development', 'way of performing R&D', 'organizational culture' etc.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its scarcity as a qualitative study that deals with the entrepreneurs' prior experience. In addition, this study categorize the core 
management competencies which are formed by entrepreneurs' incubator organization and startup experience as four factors.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 useful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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